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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prenatal
education programs for anxiety and labor efficacy in
third trimester women. Method: The subjects were 95
primigravida who attended a prenatal education
program at H and B hospital in Kyounggi province
and a health center in Chungbuk province and in the
Incheon metropolitan area.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rait and state anxiety,
and labor efficacy were measured.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mean, and paired t-test.
Result: In this study, there was a high level of
anxiety in the primigravida. After the program, only
state anxiety was decreased significantly at the
attendants of the health center. Labor efficacy was a
little increased, but this was not significant. Anxiety
was increased and labor efficacy was decreased in the
attendant of a private hospital. Conclusion: These
education programs were not so effective to decrease
anxiety and to increase labor efficacy. For on effective

program to increase labor efficacy,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prenatal education program content and to
revise it to decrease state anxiety closer to delivery. It
is necessary to discover why these programs were not
effective.

Key wor ds : An xie ty, La b o r e ffic a c y, Pre n a ta l
e d uc a tio n , Prim igra vid a

서 론

임신과 출산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현상이며

임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 임신은 정상적인

과정이나 이에 반응하는 양상은 개인차가 현저하다. 임신에

반응하는 양상은 심리적 불안, 걱정과 두려움, 신체적인 불편

감 등으로 나타나며, 많은 여성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Hong, 2002; Park,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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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성이 경험하는 정신적 영향은 처음 임신을 경험하

는 초임부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임부는 경산부에 비해

현재의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 출산 준비, 진통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임부 자신과 태아의 손상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이며, 분만과정과 분만 시 겪게

될 동통이나 입원, 수술, 마취 등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 및 기형아 분만이나 사산, 저능아의 분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경산부에 비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Nicholas &

Humenick, 1998; Park, Kim, ＆ Park, 1996).

그러므로 초임부에 대한 케어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신

기간 중 사회적 지지와 임신, 분만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Montgomery, 2003)과 임신, 분만에 대한 긍정적

인 경험과 태도를 갖게 하는 것(Park & Lee, 2002; Park,

1987)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안은 오늘날의 ‘산전교실’, ‘산전관리교실’, ‘출산준

비교실’, ‘부모교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출현 배경을 보면, 1960년대

여성운동의 출현과 더불어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절

하고자 하는 요구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출산을 준비하고 인

간의 자연사로서 출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의 증

가를 들 수 있다. 이 후 1970년대 초 미국에서는 간호사나 조

산사 등이 가정에서 운영하는 출산준비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 후 병원에서도 출산교육이 개설되어 점차 출산준비 교육

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Carrington, Loftman, Boucheer,

Irish, Piniaz & Mitchell, 1994).

그러나 출산준비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어 왔

다. 출산교육이 보편화된 외국의 경우 라마즈(Lamaze)법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산전교육내용으로 라

마즈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소프롤로지를 활용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

이러한 출산준비 교육, 즉 라마즈법이나 소프롤로지 프로그

램들의 주요 목적은 호흡법훈련을 근간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안전한 분만, 감통분만 경험을 하여 모성을 확립시키는

총체적 분만법이다(www.schobgy.co.kr/delivery/).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종합병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전교육, 라마즈분만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어 왔

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서는, 분만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

극적인 태도 형성(Park et al., 1996), 긍정적인 분만경험도모와

불안감 감소, 긍정적인 분만경험 도모와 불안감 감소, 진통시

간 단축, 통증이나 불쾌감 감소 등이 제시되었다(Jung, 2003;

Kim, You, 1999; No, 1998; Jung, 1994; Finks, Hill, & Clark,

1993). 또한 소프롤로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도 긍

정적인 분만 경험, 모성 역할 태도의 강화(No, 1998), 분만 시

산부의 불안과 통증 및 불쾌감의 감소와 분만 소요시간의 단

축(Kim, 2000)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의약분업 이후 개인병원이 많이 개원하면서 경쟁적으

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종합병원은 물론, 보

건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또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

해 자료를 많이 얻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 소개된 수 백개의

사이트내용은 커다란 차이 없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는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으나 일부는 내용의 정확

성조차 떨어진다.

미국의 ICEA(international childbirth education association)의

출산 및 부모준비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제를 보면 해부

생리 및 임부영양과 태아 발육관계. 임신, 분만, 산욕기의 안

위도모방법, 분만, 출산시의 동반자역할과 지지방법, 가족의

사회심리적 역할과 관계, 분만, 출산, 산욕기 관리 시 제공자

의 역할, 출산환경선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Women's health

nursing textbook research committee, 2004).

이런 시점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많

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효과

가 검증된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개인병원프로그램과 보건소

의 프로그램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존속 여부

를 검토할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또한, 산전교육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태도, 불안, 통증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임신여성의 분만자신감에 미

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연구를

통해 분만자신감은 분만시 통증을 감소시키고 총 분만시간을

줄인다고 보고되었다(Jung, 2003). 한편, 불안과 유의한 관련

을 갖는 변수로는 엄마의 건강상태, 태아의 건강상태, 임신오

조, 임신 전 만성질환 및 결혼만족도 등이다(Jung, Kim, Ryu,

& Na, 2002).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개인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개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전교육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었는

지를 파악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 평

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출산준비교육

을 받은 초임부를 대상으로 각각 기관에서의 교육 전 후의

불안 및 분만 자신감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각 기관 별 제

공되고 있는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초임부의 분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분만자신감 증가에 기여하는지의 평가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적정성을 뒷받침하

는 자료가 될 것이다.

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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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부의 출산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병원과 보건소의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비

교한다.

병원과 보건소의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 전 초임부의 불

안과 분만자신감정도를 파악한다.

병원과 보건소의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 전·후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용어정의

1)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임신여성에

게 분만과정을 이해하고 분만을 용이하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출산경

험을 갖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부를 대상으로 병원과 보건소에서 운영

하는 4주간의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이다.

2) 불안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느끼

는 감정을 말하며 불안정도는 기질-상태불안정도와 불안의 생

리적 지수변화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의 기질-상태불안은

Spielberger의 불안척도를 Kim과 Shin(1978)이 번안한 4점 척

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분만자신감

분만자신감이란 분만과정에 필요한 여러 행동들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Lowe, 1991; Walker & Edman,

1984). 본 연구에서는 Lee(2003)가 개발한 15문항에 대하여 4

점 척도로 반응한 정도의 합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출산 준비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임부를 대상으로 각 기관별 운영내용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만 15∼35세 여성 중 현재 임신 중인 초임부

로서,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2개의 여성병원

(경기도 K시 H 여성전문병원과 B 여성전문병원)과 2개의 보

건소(충북 C 시 보건소와 인천광역시 보건소)를 섭외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임

부, 병원 45명, 보건소 50명을 편의추출하여 조사하였다.

3. 연구도구

1) 불안

본 연구의 초임부의 불안정도는 Spielberger의 상태-기질 불

안척도 중에서 Kim과 Shin(1978)이 번역한 20문항, 4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부정적인 10개 문항은 “대단히 그렇

다”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으며, 긍정적인 10

개 문항은 “대단히 그렇다” 1점, “전혀그렇지 않다” 4점으로

역환산하였다.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Lee(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질불안 Cronbach's

.83, 상태불안 Cronbach's .89이었다.

2) 분만자신감

분만 자신감 정도는 Lee(2003)가 개발한 15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만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9

였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89이었다.

4. 자료수집

2005년 1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로, 경기도 K시 H 여성

병원 및 B 여성병원과 충북 C시 보건소, I 광역시 보건소에

서 각 기관의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

의를 얻은 후에 실시하였다.

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 시작일에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 불안, 분만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중재: 출산준비 교육프로그램

보건소에는 전담간호사가 있었고 여성병원은 전담간호사가

없었다.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여성병원의 경우 분만과정이

해와 소프롤로지, 임산부영양으로 되어 있었고, 보건소는 라

마즈훈련이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Figure 1>.

3) 사후조사

사전조사와 4주간의 출산준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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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불안, 분만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사후 조사 시에는 충북 C시 보건소에서 3명의 탈락자가 발생

하여 총 92명만 조사를 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사후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병원과 보건소의 사전-사후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병원과 보건소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먼저 병원대상자는 총 45명으로 20대 24명(53.3%), 30대

21명(46.7%)이었으며, 보건소는 총 50명으로 20대 32명

(64.0%), 30대 18명(36.0%)으로 병원보다 20대가 많았다. 교육

정도는 대졸 이상이 병원 36명(77.8%), 보건소 35명(70.0%)으

로 절반 이상이었다. 현재 경제 수준은 중정도가 병원 44명

(97.8%), 보건소 43명(86.0%)으로 병원대상자보다 보건소가

조금 낮았다. 임신 전 직업여성은 병원 32명(71.1%), 보건소

33명(66.0%)으로 유사하나 임신 후 계속 직장을 다닌 대상자

는 병원 19명(59.4%)에 비해 보건소 6명(18.1%)으로 병원대상

자의 1/4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산과적 특성을 살펴보면, BMI가 정상범위였던 대

상자는 병원 19(42.2%)명으로 보건소 21명(42%)과 비슷하였

다.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인 대상자는 각각 26명(57.8%),

24(48.8%)로 상당수가 존재하였다.

대상자의 임신 기간은 병원은 8개월 이상이 37명(82.2%)인

데 반해 보건소는 10명(20.0%)으로 임신 개월수에 차이가 있

었다. 첫 산전 진찰 시기는 대부분 임신 3개월 이전에 받았으

며 병원 40명(88.9%), 보건소 45명(90.0%)이었다. 임신 기간

중 본인 또는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각각 5명

(11.1%), 5명(10.0%)으로 유사하였다. 출산 준비 교육은 대부

분 스스로 원해서 받기로 하였으며 병원 40명(88.9%), 보건소

43명(86.0%)으로 유사하였다. 분만 후 산후조리는 친정어머니

가 병원 25명(55.6%), 보건소 17명(34.0%)이었고, 산후조리원

은 각각 13명(28.9%), 17명(34.0%)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 e 1> Gener al char act er i s t i cs N( %)

Va ria b le s Cate gory Hos p ita l He a lth c en te r
Age 20~29

30~39
30(66.7)
15(33.3)

32(64.0)
18(32.0)

Education below high school
college and over

9(20.0)
36(80.0)

14(28.0)
36(72.0)

Occupation Had
Not have
Others
Keeping

32(71.1)
4( 8.9)
5(11.1)

19(59.4)

33(66.0)
7(14.0)

10(20.0)
6(18.1)

BMI 15~19
20~23
24~29

17(37.8)
19(42.2)

9(20.0)

14(28.0)
21(42.0)
10(20.0)

Gestation age Below 8 Mo
Over 8 Mo

8(17.8)
37(82.2)

40(80.0)
10(20.0)

First prenatal
visit

Before 3 Mo
After 3 Mo

40(88.9)
5(11.1)

45(90.0)
5(10.0)

Health
problem

Had
Not have

5(11.1)
40(88.9)

5(10.0)
45(90.0)

Prenatal care
place

clinic or Hospital
book, TV
Others

24(53.3)
17(37.8)

4( 8.9)

23(46.0)
23(46.0)
4( 8.0)

Motivation
of care

Myself's need
Other's recommend

40(88.9)
5(11.1)

43(86.0)
7(14.0)

Postpartum
caregiver

Mother
Mother in law
Sanhujoriwon
Husband/others

25(55.6)
3( 6.7)

13(28.9)
4( 8.8)

17(34.0)
9(18.0)

17(34.0)
7(14.0)

<Fi gur e 1> Pr enat al educat i on pr ogr ams of 4 i nst i t ut es

1s t we e k 2n d we e k 3rd we e k 4th we e k
Kyungi
H hospital

프로그램소개

태교 및 체조

분만의 생리와

기전, 호흡법
분만법 이론

및 실습

모유수유

분만실 투어

Kyungi
B hospital

임산부 요가

소프롤로지영상훈련

과 이완훈련

만출시 힘주기

복식호흡법,완전호
흡,내뿜는호흡

태아사랑 아기

마사지,태담태교

분만과정 이해

(VTR), 임산부
영양관리

Chungbuk
Health center

분만의 이해

라마즈분만법

분만법 이론

및 실습

모유수유잘하기

임신중 구강관리

라마즈훈련

근육이완법

Incheon
Health center

라마즈 분만법

기초이론

분만의 생리기

전과 호흡법
라마즈 훈련법

이완법,
마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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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 전 초임부의 불안,

분만자신감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기질불안, 상태불안,

그리고 분만자신감을 검토한 결과 병원 이용자는 기질불안

54.6점, 상태불안 57.8점, 분만자신감 45.5점으로 나타났고, 보

건소 이용자는 기질불안 55.2점, 상태불안 59.4점, 분만자신감

44.7점으로 병원이용자의 불안이 낮고 자신감은 약간 높았으

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 e 2> Anxi et y and l abor ef f i cacy bef or e pr ogr am by
hospi t al and heal t h cent er ( N=95)

Hos pita l
(M±SD)

He a lth ce n te r
(M±SD)

F P

Trait anxiety
State anxiety
Labor efficacy

54.6± 5.95
57.8± 8.45
45.5± 8.23

55.2± 5.62
59.4± 8.32
44.7± 9.25

0.264
0.794
0.177

.609

.375

.675

3.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 전·후 초임부의 불안,

분만자신감 비교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에 프로그램 제공전과

비교하였을 때 보건소의 이용자에서 상태불안이 유의하게 감

소한 반면 나머지 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97,

P=0.00). 한편 병원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기질불안

과 상태불안이 증가하고 분만자신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보

건소는 불안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고 분만자신감은

증가하였다.

논 의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산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

고 있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영양, 모유수유, 라마즈분만 혹

은 소프롤로지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주~8주 프

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출산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다양

한 기관 중 인천광역시와 충북의 보건소 2개소, 고양시의 여

성병원 2개소의 4개 기관을 편의 추출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보았다. 이는 표준화되

지 않은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단편적이지만 초임부의 불안

및 분만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2개 보건소는 라마즈

분만법이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여성병원은 분만에 대한 영상

이나 소프롤로지가 중심이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프로그

램의 운영자가 보건소는 전담간호사가 있었으나 여성병원의

경우는 전담간호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병원의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임부의 기질불안, 상태불안, 분만자신감에 대하여

각각 연구는 되었으나(Lumley & Brown, 1993) 보건소의 출산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병원과 보건소의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변인별로

고찰을 하였다.

먼저 불안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 병원 이용자들

의 기질불안 54.6점, 상태불안 57.8점으로 나타났고, 보건소

이용자는 기질불안 55.2점, 상태불안 59.4점으로 Lee(2005)의

44.4점보다 높았다. 이 불안점수는 심도자 검사를 하는 대상

자의 기질 불안 46.7점(Kim & Hur, 1996)보다 높게 나타나

초임부들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출산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의 변화를 보면 보건

소를 이용한 초임부는 분만자신감이 다소 증가하고 불안도는

감소하였으나 상태불안만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aired t=

4.97, P=0.00). 이는 Kim과 Hur(1996)가 나이, 교육수준, 성별,

직업에 따른 기질불안의 차이가 없었음을 밝힌바와 같이 기

질 불안의 경우 기질 불안은 교육에 의해 쉽게 변화되지 않

음을 암시한다.

또 본 연구결과에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병원 이용자는 상

태불안이 오히려 증가하였던 점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병원

이용자는 80%이상이 임신 8개월 이후인 것에 반해 보건소 이

용자는 80%이상이 임신 8개월 전이었던 점을 들 수 있고 분

만이 임박해지면서 불안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상태불안은 분만이 가까워짐에 따라 상태불안

이 증가하였다는 Mun(198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또

<Tabl e 4> pr e- post pr ogr am di f f er ences i n anxi et y and Labor ef f i cacy ( N=92)

Va ria b le s P la ce
Be fo re

(M±SD)
Afte r

(M±SD)
Paire d t P

Trait anxiety Hospital
Health center

54.6± 5.95
55.2± 5.62

56.4±6.11
55.1±8.60

-1.489
0.068

0.144
0.946

State anxiety Hospital
Health center

57.8± 8.45
59.4± 8.32

61.0±8.75
50.3±8.60

-1.618
4.971

0.113
0.000

Delivery efficacy Hospital
Health center

45.5± 8.23
44.7± 9.25

43.3±8.39
46.1±9.34

1.265
-0.735

0.213
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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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이유로 병원은 전담간호사가 없었던 것에 비해 보건

소는 전담간호사가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분만자신감을 살펴보면, 보건소 45.5점 병원 44.7

점으로 Lee(2005)의 41.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

램 후 보건소는 다소나마 분만자신감이 증가한 반면 병원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이 분만자신감을 높이는 내

용이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만자신감은 분만진통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Lee, Kim, Kim, & Kim, 2005) 추후

프로그램 운영 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안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 엄마의 건강상태, 태아의

건강상태, 임신오조, 임신 전 만성질환 및 결혼만족도가 임부

의 불안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Jung et al., 2002)는 점과,

분만자신감의 40%를 설명하는 변인이 입원시의 상태불안이었

던 점(Lee, 2005)을 고려한다면 분만자신감과 상태불안에 대

한 보다 깊은 이해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에서 출산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전임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그 효과면에서 볼 때 불안을

감소시키고 분만자신감을 높이는 면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

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프로그램 내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

서 여성병원의 대상자들은 오히려 불안이 증가하고 분만자신

감은 감소하였음을 볼 때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담 간호사가

수행하여 프로그램을 재평가해볼 것을 제안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보건소와 병원의 4주간의 출산 준비교육 프로그

램이 초임부의 불안 및 분만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

여 보았다. 먼저 대상자의 프로그램 전 불안정도는 54.6-59.4

점까지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간호사가 제공한 보건소의 출산준비교육 프로

그램은 임부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분만자신감 증가에 기여하

였고 상태불안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간호사가

운영하지 않은 여성병원 이용자의 불안은 증가하고 분만자신

감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보건소 이용자는 임신 9개월 미만이었으나 병

원 이용자는 9개월 이상이었다. 그리고 불안은 병원 이용

자에서 더 높았다. 그러므로 분만 전달의 임부의 불안에

대한 연구가 더 깊게 이루어 질 것을 제언한다.

2. 초임부의 기질불안이 심도자를 하는 대상자의 상태불안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분만을 앞둔 임부의 불안을 감소시

키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볼 것을 제언한다.

3.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분만자신감은 유의한 증가가 없었

으므로 분만자신감을 증가시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언

한다.

4. 마지막으로 산전교육 혹은 출산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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